
수산화바륨 시장 확대
P VC 수요증가 힘입어 … 9 4년 13.2% 증가

수산화바륨 국내수요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기존 건자재의 플래스틱화 추세와 PVC의 다양한 용도개발에 따른 PVC 수요증

가에 힘입어 PVC안정제, Slip제로주로 사용되는 수산화바륨의 9 4년 수요가 9 3년대비 13.2% 증가

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수산화바륨은 전량 수입에 의존, 주로 독일, 일본, 이태리, 중국 등에

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중국산은 독일, 일본, 이태리산에 비해 포장과 품질면에서 뒤

떨어져 저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9 4년( 1∼1 1월) 통관기준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현황

을 보면 독일로부터 4 3 5톤( 5 7만7 0 0 0달러)을 수입해 전체

수입량의 9 0 . 4 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일본으로부

터 7톤( 1 0만2 0 0 0달러), 중국 3 9톤( 3만5 0 0 0달러), 이태리

1톤( 1 0 0 0달러), 기타 1톤 등으로 나타났다. 

가격은 M o n o hy d ra t e가 톤당 1 3 5 0∼1 4 0 0달러에 거래되

고, Octahy d ra t e가 9 0 0∼9 5 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중

국산 M o n o hy d ra t e는 톤당 1 0 0 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

것으로 밝혀졌다. 

한편, 최근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로 인해 주로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수산화바륨 수입상사들

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국내 수산화바륨 수입은 영신실업 등과 수요기업의 직수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주 수요처는

송원산업·한국대협화성·코오롱유화등 PVC안정제 메이커인 것으로 파악됐다. 

주요 수요기업별 소요량 현황을 보면 송원산업이 9 4년 기준 연 1 3 0여톤을 PVC안정제용으로 사용하

고, 한국대협화성이 1 2 0∼1 5 0여톤, 코오롱유화 9 0여톤, 그리고 동부화학이 수산화바륨 O c t a hy -

d ra t e를 연간 1 0 0톤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. 

또 강남화성과 코오롱유화에서 페놀수지용으로 소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S l i p제 세라믹·촉매·핵제

등으로 미량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향후 국내 수산화바륨 수요는 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의

정체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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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화바륨수입현황(단위: M/T, 1000달러)


